
“사업 실패로 공장이 문을 닫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고 애를 썼지만, 결국 잘 안돼서…. 가족들 보기 미안해

서 거리로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네.” 서

울역 지하도 한켠, 추위로 굳어진 몸을 일으키며 말을 꺼

내는 노숙인 기철(가명, 60대) 씨는 “지금은 괜찮지만, 한겨

울이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라며 동상으로 손가

락, 발가락이 터지면 스카치테이프로 꽁꽁 동여맨다고 

말합니다. 차가운 냉기에 안 아픈 곳이 없지만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밥 한 끼, 바셀린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구

하기 위해 헤진 옷을 추슬러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노숙인 순회 봉사를 하고 있는 스테파노 씨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바람이 심하던 겨울

날, 시청 앞을 지나가다 비에 젖은 종이상자 안에 몸을 

한껏 웅크린 채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급한 

걸음에 우의 몇 벌과 빵을 사다 주고는 돌아섰지만, 그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이들을 

돕는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하느님의 귀한 자녀인데, 거리 위에서 한 생명이 꺼져

가는 모습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곁에는 여전히 한겨

울 꽁꽁 얼어버린 들판처럼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살아가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거리 위 노숙인들은 

한 몸 편히 누울 공간의 부재(不在)보다도 사회의 혐오 어린 

시선과 차가운 냉대로 더욱 힘든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사 현장에서 일해 번 돈으로 

밥은 굶지 않고 살았는데, 허리와 무릎을 다친 이후로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영범(가명, 50대) 씨는 도움받는 

것을 무척이나 미안해하십니다. 매번 감사함을 표시하

고, “내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간 꼭 나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라고 이

야기 하십니다. 본인보다 더 힘들고 나이 든 노숙인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서울가톨릭복지회는 노숙인들의 동사(凍死) 방지를 위

해 2001년부터 ‘동절기 노숙인 야간 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정서 지원과 의료 

상담까지 봉사 영역을 확대해 매주 월요일마다 노숙인 

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의 사각

지대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숙인들이 

늘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겨울, 거리의 노숙인에게 혹독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

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연민의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누군가는 더 이상 젖은 종이상자 안에서 잠을 청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

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고, 소외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거리 위 

노숙인들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

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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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30일~11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
원금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노숙인 야간 순회’를 위해 씁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
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
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노숙인 야간 순회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사랑의 손길’에서 지난 사연

을 볼 수 있습니다.


